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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4. 18.(목) 배포 시 배포 2024. 4. 18.(목)

농촌왕진버스는 지자체‧농협과 협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

<보도 주요 내용>

  4월 18일(목) 뉴스1 「농촌왕진버스 시작부터 ‘삐걱’...1회당 2400만원인데 

예산 마련 아직」 기사에서 ❶ “정부가 해당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정부와 농협의 예산만 마련됐을 뿐,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아예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농촌왕진버스는 최근

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예정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❷ “기존 선정

지역도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충북은 11개 시․군의 각 읍․면지역이 농촌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차량으로 30분 내외 거리에 병원이 위치한 곳도 

포함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은 올해 2월 지자체 협의 과정을 통해 추경반영을 

전제조건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이므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군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2024년 농촌왕진버스 운영계획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 방문 

읍․면 및 방문 가능 일정(몇 월, 몇 주째)을 파악 후 계획이 수립되어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❷ 농촌왕진버스 운영지역은 단순히 거리로써 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의료취약지역은 단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마을 주민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 마을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농협과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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